
 
 

 

 

2020년 8월 4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예배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온장로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이유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따르기 때문에, 진정한 부요함의 대명사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어떻게 걸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진실로 복된 자들이 되었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과 손해와 자존심의 붕괴를 경험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연스럽다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 그 

걸음을, 우리를 그 부요한 자리에 세우시려고 스스로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요란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시온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구역별 예배당청소에 관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와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두 주씩 섬기셨던 것을 한 주씩 섬기시고 계십니다. 청소를 재개하면서, 적응기간이 

필요하실 것으로 여겨,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는 한 주씩 섬기실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1회 더, 구역별 청소를 섬겨 주시고, 9월부터 두 주씩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8월 9일)을 위한 청소는 2구역에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시온여름학교(온라인) 

5주간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한 마음을 품어 주신 분들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진두지휘하신 장호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3. 예배 후 친교 

코로나 19의 확진자수가 재반등함에 따라, 예배 후, 간헐적으로 있었던 친교를 8월 한 달간 

절제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시온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이 결정에 대한 

양해와 협조 및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8월에도 계속해서 소위, “하이브리드 주일예배”가 예배당에서와 가정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2. 예배당 출입시 체온점검 및 예배실과 친교실에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체온이 화씨 100.4도(섭씨 38도)를 넘으면 고열로 간주됩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되시면, 

죄송하지만, 자발적으로 친교실에서 따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여전히, 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셔서, 고열이 있으시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시온가족 안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